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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고립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D광역시에 소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 253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고립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가족관계 만족, 자아존중
감, 가구수입 그리고 경제활동여부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가족관계에 
만족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구수입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적 안정과 바람직한 경제활동 그리고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사회적지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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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know what causes the social isolation felt by marriage immigrant 
women’. Thus, a total of 253 case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who us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in D city have been analyzed.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ense 
of isolation in the social environment, experienced by im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s are: social 
support, family relationships, self-esteem, household income and economic activity. In other words, 
their strong sense of isolation from society will be lessened when they get more social support, are 
happy with their family relationships, have their improved self-esteem, earn higher household incomes 
and don't take part in undesirable economic activiti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makes 
suggestions, on both a political and practical level, to solve the above problem of social isolation faced 
by marriage immigrant women through their financial stability, desirable economic activities, healthy 
family relationships, the enhancement of self-esteem and the provision of generous social support for 
them.

■ keyword :∣Marriage Immigrant Women∣Social Isolation∣Self-esteem∣Satisfied with Family Relationships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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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급변하는 21세기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화, 세계화, 개
방화의 흐름을 타고 빠른 속도로 다문화, 다인종 사회
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한국인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한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적령기의 성비 불균형과 1990
년대 초부터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등으로 서서
히 늘기 시작하여 2004년 이후에는 전체 혼인건수 가
운데 국제 결혼률이 10%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1]. 
1990년도에 619명이었던 결혼이주여성은 2014년 국
제결혼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년에는 165,919명으로 30여년 만에 거의 270배 증가
했다[2]. 이러한 현상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
출산, 고령화, 돌봄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과 저
개발국가에서 실업이나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암묵적으로 이주를 지원하
는 상업화된 결혼알선 중개업체로 인해 양적으로 확대
가 이루어졌다[3]. 최근에는 그 속도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돌봄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결
혼이주여성은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다[4].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국제결혼 증가와 더불어 최근 
떠오르는 쟁점이 바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증가이다. 
결혼이주여성이 속해있는 다문화가족의 이혼은 2000
년에는 전체 이혼의 1.3%에 불과하였으나 20011년에
는 12.6%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추세를 보
이면서 2018년 현재 9.4%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다문
화가족의 이혼에서 결혼이주여성과 한국남성과의 이혼
이 50.4%로 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증가는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간에 
갈등과 고민이 존재한다는 반증이며, 나아가 결혼이주
여성이 속해있는 가족구성원 간 갈등 또한 존재하고 있
음을 예측할 수 있어 이들이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 건
강하게 잘 적응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동기를 살펴보면 생활의 여유, 
한류문화에 대한 동경,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 등 행복
한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국제결혼을 결정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4][6-10].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이 
직면하게 된 현실은 기대와 사뭇 달라 전문가의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1].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생활에 적
응해야 함과 동시에 한국생활에도 적응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갖는 과정에서 언어, 생활습관 등 문화적 차이
에서 오는 충격과 갈등, 경제적 어려움, 차별과 편견, 자
녀양육과 교육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4][12-15].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
하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충격과 갈등은 정신건강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18]. 
그리고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19]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의 주된 어려움은 언어문제
(34.0%), 외로움(33.6%), 경제적 어려움(33.3%),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23.2%)로 나타났다. 이처럼 결혼과 함
께 새로운 사회에 편입하게 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원
가족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지는 것뿐 아니라 태어나
고 살아오면서 익숙했던 그들의 고유한 사회문화 환경
과는 단절된 상태에서 새로운 행동과 사고를 요구하는 
한국문화에 적응해야 함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감, 
외로움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과 사고는 결혼생활을 비롯하여 일
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게 할 가능성 또한 매우 클 
것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 임승자[20]
에 의하면 사회적 고립감은 신체적, 심리적 기능의 약
화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회적 고립감은 이
를 경험하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삶의 만족과 삶의 질, 
결혼적응, 결혼 만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먼저 결
혼이주여성의 삶의 질과 결혼적응,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 사회적지지 그리고 자
아존중감 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21-25]. 그리고 사회적 배제 경험과 사회적 배제와 우
울감 등에 관한 연구[26-28]가 있으며 정신건강과 관
련된 연구로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관련된 연
구, 문화적응스트레스로 인한 심리 적응의 문제, 사회적 
지지 그리고 가족관계와의 관련성, 배우자지지와 가족
지지와의 관련성,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 
우울 등에 관한 것이 있다[16][17][29-31]. 결혼이주여
성의 고립과 관련된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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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로 고립감과 배
제를 보고한 질적 연구[4][32-35]와 결혼이주여성의 문
화적응과 정서적 고립, 소외에 관한 연구[18] 그리고 다
문화가정의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36]가 있을 
뿐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고립감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 연구는 거의 없다. 이와 같이 그동안 결혼이주여성
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을 근거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결혼적응, 배제 그리고 정신건
강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자아존중감, 가족
관계 그리고 사회적지지 등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결혼 및 한국사회의 적응을 위
한 사회복지 정책적·실천적 대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결혼이주여성과 사회적 고립감
1990년대부터 국제결혼을 통해 꾸준히 증가하는 결

혼이주여성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전혀 낯선 존재가 
아니다. 결혼을 통해 한국 사회에 발을 내린 결혼이주
여성들은 결혼생활과 함께 사회생활 등 삶의 제반 영역
에서 경험하는 중요한 생활사건 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것이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국가
로 이주하여 새롭게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민자들
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문화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경
험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한국인 가정에 홀로 편입된 
결혼이주여성들은 문화적응 부담이 크며 사회경제적 
여건이 취약하여 적응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더욱 크다
고 하였다[16][37].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소외감, 외로움, 언어 및 문화차에 
따른 혼란, 가족갈등 등으로 스트레스의 수준이 당사자
의 대처 능력을 초과할 경우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
신건강 상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
[16][31][38-40]. 특히 우리나라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중개소를 통하여 단기간 제한된 정보만 제공받고 

결혼 전 서로에 대해 탐색할 시간과 기회가 없이 결혼
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결혼이주여성들
은 결혼과 동시에 그동안 심리정서적지지 기반이 되었
던 원가족과의 관계와 익숙하던 사회문화적환경과 단
절된 상태에서 결혼생활과 한국사회에 적응해야 함으
로 사회적 고립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고립감이란 외로움, 고독 등과 유사한 개념으
로 사회 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이 적어지고 
관계망이 부재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이로 말
미암아 느끼게 되는 고독감, 외로움 등의 부정적인 심
리상태라 정의할 수 있다[41]. 즉 사회적 고립감은 사회
적 관계의 결함에서 야기된 부정적 정서로 현재의 사회
적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충족되지 못했을 때 느끼
는 개인의 부정적인 주관적 경험 혹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고립감은 한 개인에게 물리적 공간에
서의 격리, 사회적 관계의 중단, 지위 변화로 인한 물리
적·심리적 거리감 등 상황적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
다[42]. 자신이 살던 곳에서 떠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야만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와 같은 상황적 요인에 
의해 사회적 고립감이라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부
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인
간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교류하면서 사랑과 지지 속
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갖는데 그 관계의 
질이 자신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립감은 삶의 질 저
하, 전반적인 안녕감 저하, 우울, 절망감과 같은 부정적
인 정서를 일으키며 만성화될 경우 자살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43]. 

결혼이주여성의 특징은 문화갈등, 원활하지 못한 의
사소통, 경제적 빈곤, 자녀양육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나타났다[1][44]. 이러한 특징은 결
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는 위축감을 주어 사회적 고립감을 느낄 가
능성이 높다. 특히 미숙한 한국어 실력은 남편과도 허
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 어렵게 함으로 그들이 느끼는 
고립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들은 고립을 경험할수록 주변인으로 
고통을 받으며, 고립감은 이들이 결혼생활에서 경험하
는 인과적 중심현상으로 나타났다[4][32-34].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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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고 
이 고립감으로 인해 결혼생활 적응과 한국에서의 안정
된 삶을 영위하지 못함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정신건
강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적 고립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물리적·심리적 거리감 등 상황적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감은 익숙했던 공간과 사회적 지위
와 역할을 떠나 새롭게 정착하는 이주민들이 공통적으
로 경험하는 정서 중 하나일 것이다. 또한 사회적 고립
감은 가족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부
족으로 인하여 소통하지 못하고 격리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낀다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을 둘러싼 다양
한 관계와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고립
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으로는 개인
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에서 시
작하여 거시적으로는 지역사회 안에서 지지와 수용적
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

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21]. 즉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
신의 삶을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데 반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
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며 자신을 무가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우울해하며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삶
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이 높게 나타
났으며[21][24][45][46], 자아존중감은 부부간 적응정
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47]. 또
한 자아존중감은 다문화가정의 고립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6].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
중감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형성되기에 결혼생활 적응 및 가족구성원
과의 상호작용,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서 의미 있는 타
인들의 존중, 수용, 관심, 격려 등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21].

2.2 가족관계 
결혼이주여성은 익숙한 환경인 모국을 떠나 언어와 

문화 등 생활양식이 다른 이국에서 생활을 해야 하므
로, 이들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과 다
른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
은 일상생활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고립 등을 
경험하게 된다[24].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생
활 적응 및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의 어려움, 문화적 차별, 사회활동의 기회 부재 등으로 
이웃과의 교류 및 상호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
고, 사회적 자원도 부족한 실정이라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적절한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
다[48]. 그러므로 사회적관계가 부족한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증
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
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부간의 유대감 
약화와 외로움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국에서 생활하
는 이주민들에게 한층 더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49]. 정의정[50]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
성들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사회문화적으로 고립된 상
태에서 필요한 제반 정보를 얻기 위해 남편이나 시부모 
등 가족들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고립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
다.

2.3 사회적 지지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

서 사회화되고 성장해가며 발달해 간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
든 긍정적인 자원을 사회적 지지라 하겠다. 즉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척, 친구 및 기타 연결망으로부터 받는 
신체적, 정서적 안위를 의미한다[51].

일반적으로 삶속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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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은 개인의 내적 특성, 가족 특성 그리고 환경적 특
성에 따라 여러 요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
성들은 언어장벽, 문화갈등, 사회적 차별 등으로 경험하
는 우울감과 소외, 사회적 고립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 내적 특성도 중요하겠지만 환경적 특성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 또한 중요한 자원이라 하겠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배우자 지지는 결혼만족과 부부
간 애정에 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하였다[52]. 결혼이주
여성은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 수가 많고 한국인과의 교
류가 빈번할수록 정신건강이 양호하며[16][31],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다각
적인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은 삶에 긍정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53]. 또한 사회적 
지지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부부갈등 감소 등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54]. 결혼해체 과정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에게도 사회적 지지는 그동안 상처
와 억눌림, 분노, 불안 등을 치유해주는 자원이라 하였
다[4].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
여성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결혼이주여성
의 사회적 고립감 예방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사
료된다.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만 하
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익숙했던 물리적 공간에서의 격
리와 사회적 관계의 중단 및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
만 그동안 진행된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 
중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사회적 고립감
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고립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결혼이주여성들
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결혼 생활 및 한국사회의 적
응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생태체계론적 관점(ecological perspective)
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고
립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자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20

일까지 D광역시의 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
이주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비확률적 임의표출법을 사
용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본 설문조사에 앞서 기관생명
윤리위원회(IRB)의 사전심의 절차를 통해 최종 승인을 
얻었다(IRB No. 2-1040766-AB-N-01-R-2019-03).

자료수집에 앞서 책임연구자가 연구보조원을 대상으
로 연구목적, 비밀보장 등 연구대상자에게 설명해야 할 
내용과 서면동의서와 관련된 자료수집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교육하였다. 연구보조원이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익명성, 비밀보장 그리고 학문적 목적 이
외의 사용금지와 언제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설문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연구에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 작성요령을 안내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
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하였으며, 대
상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봉투에 넣어 연구자가 직접 회
수하였다. 자료수집에 소요된 시간은 20분 정도였으며 
회수된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탈락률과 회수율을 고려하여 총 400명에게 설문지
를 배부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25명과 미회수 된 
122명을 제외한 총 253명을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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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구성 및 측정도구
3.1 종속변수 : 사회적 고립감
본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감은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

서 단절 또는 소외되었다는 느낌으로 정의한다. 본 연
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고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ULCA 고독척도 개정판[55] 20문항 중 일부를 바탕으
로  Hughes 외[56]가 개발한 간이고독척도를 황환 외
[57]가 번안한 것을 사용했다. 척도는 단일차원으로 3
문항이며 응답 범주는 5점 리커드 척도(likert scale)로 
구성된다. 척도의 점수는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이 고
립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개념을 측정할 때 측정문항이 많
을수록 그 개념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설문조사의 양이 방대해지고 조
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이탈하거나 설문조사를 거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비교적 간소하면서도 이미 선행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간이고독척도를 활용하였다. 간이고독
척도는 대규모 설문 조사에서의 편이성을 목적으로 세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말상대가 없다’, ‘소외감이 든
다’, ‘고독하다’로 구성되어 있다. 간이고독척도의 신뢰
도(Cronbach’s α)는 Hughes 외[56]에서 .72이었으
며, 황환 외[57] 연구에서는 .765, 본 연구에서는 .899
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독립변수
3.2.1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는 사회적 고립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되는 인구학적 특성인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 수입, 자
녀 수, 한국 생활기간, 혼인기간 그리고 경제활동 여부 
등을 변수로 구성하였다.

3.2.2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태도를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로젠버그 자아존중감 척도(RES)를 사용하였다. 
오승환[58]에 의하면 로젠버그 자아존중감 척도는 단일
차원으로 10개 문항이며, 아동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

였다. 응답범주의 경우 로젠버그의 연구에서는 5점 리
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결혼이주여성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의미
와 가치의 정도를 보다 더 명확히 알고자 5점 척도에 
있는 ‘보통’을 제외하고 4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로 구성하였다(1점: 매우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
다). 척도의 점수는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에 
대해 의미와 가치를 갖고 긍정적이며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54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3.2.3 가족관계
가족관계 만족은 결혼만족도를 높이며, 안정된 결혼

생활과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를 측정
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8년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
한 다문화가족 설문조사[59]에서 사용한 가족관계 만족
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 척도는 배우자, 
자녀, 친정 그리고 시부모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4문항
으로 구성된다. 5점 리커드 척도(likert scale)로 측정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93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2.4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및 주요 타자

로부터 제공받는 도움과 지지를 뜻하는 것으로 이를 측
정하기 위한 척도는 Zimet 등[60]이 개발하고 신준섭 
외[61]가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다차원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가족, 친구 그리고 주요 타자 등 3개의 하위차원에 각 
4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 범주는 5
점 리커드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이 인
지하는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1로 양호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료의 통계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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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크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24.0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조사대상자와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주요 변인의 평
균과 표준편차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
다.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고립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상관관계 분석을 통
해 연구 모형에 투입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
였으며, 주요 독립변인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
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후 위계적 다중회
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고립감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과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적 지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IV.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

령대를 살펴본 결과 전체 253명 가운데 “20대 이하”가 
45.8%(116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가 
39.5%(100명)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인 결혼 이주여성
의 연령대가 비교적 젊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47.2%(119명)로 가장 많았으며, “중
학교 졸업” 21.0%(53명), “대학교 졸업” 18.7%(4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 수입의 경우 “300
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절반을 넘는 58.1%(147명)로 나타났다. 자녀수의 경우 
“1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6.3%(74명)으로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2명” 45.6%(73명), “3명 이상” 
8.2%(1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
을 분석한 결과 “1년 이상~5년 미만”이 40.6%(78명)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 ”34.4%(66명), 
“10년 이상~15년 미만” 19.3%(37명)의 순으로 나타났
으며 “2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3.6%(7명)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결혼기간은 “5년 이상~10년 미만”이 
25.5%(65명)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상~3년 미만” 

20.6%(52명), “3년 이상~5년 미만” 18.7%(47명), “1년 
미만”과 “10년 이상”도 각각 17.5%(44명)의 순으로 나
타났다. 출신국의 경우 “베트남” 51.8%(131명)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19.0%(48명), “캄보디아” 15.0%(38
명), “필리핀” 7.5%(1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3.6%(9명)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우즈베키스
탄, 네팔, 몽골, 스리랑카, 키르키즈스탄 등의 나라로 구
성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여부를 살펴본 결과 “과거에 일
을 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6.4%(92명)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일을 하고 
있다” 32.0%(81명), “일을 한 적이 없다” 31.6%(80명)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253)

구 분 분 류 빈도 비율(%)

연령

20대 이하 116 45.8
30대 100 39.5
40대 30 11.9
50대 이상 7 2.8
소계 253 100.0

학력

무학 4 1.6
초등학교 졸업 25 9.9
중학교 졸업 53 21.0
고등학교 졸업 119 47.2
대학교 졸업 47 18.7
대학원 이상 4 1.6
소계 252 100.0

월평균 
가구 수입

100만원 미만 5 2.0
100~200만원 미만 32 12.6
200~300만원 미만 110 43.5
300~400만원 미만 73 28.9
400~500만원 미만 22 8.7
500만 원 이상 11 4.3
소계 253 100.0

자녀수

1명 74 46.3

2명 73 45.6
3명 이상 13 8.2
소계 160 100.0

한국
생활기간

1년 이상~5년 미만 78 40.6
5년 이상~10년 미만 66 34.4
10년 이상~15년 미만 37 19.3
15년 이상~20년 미만 7 3.6
20년 이상 4 2.1
소계 19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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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일반적으로 변인 간 상관계수의 값이 .8 이상이면 다중
공선성의 발생 위험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62] 분
석결과 전체적으로 상관계수의 범위는 r=.146 ~ .775
로 다중공선성이 의심될만한 강한 상관관계는 나타나
지 않았다. 한편, 세 개 이상의 변인 간 선형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상관계수 값들이 낮게 나올 수도 있어 
분산팽창인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들
을 계산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장 큰 VIF 값이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만[63], 검증 결과 
독립변수의 VIF 값이 1.103 ~ 2.598로 나타나 중공선
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다. 결혼이
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1.98점(S.D=.63)으로 분
석되었는데 이는 4점 만점 기준으로 볼 때 보통 이하로 
비교적 낮은 수치이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인 결혼이주
여성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관계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에서 평균 3.96점
(S.D=.76)으로 나타나 “만족한다(4점)”에 가까운 것으
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서 평균 3.19
점(S.D=1.02)으로 “보통” 정도로 분석되었으며 비교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에 앞서 주요 변수들의 정상분포
가 아닐 경우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왜곡된 추정치가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정규성
을 검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변수의 왜도
(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분석하여 자료의 정규
성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3.0보다 
크거나 첨도값의 절대값이 10보다 클 경우 문제가 있
다고 판단하는데[64],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의 왜도 
절대값이 3을 초과하거나 첨도 절대값인 10을 초과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표 2. 주요변인의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n=253)

* p<.05, ** p<.01, *** p<.001

1 하위차원별 가족관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자녀와의 관계만족
도(M=4.33, S.D=.91)”, “나의 부모 및 형제, 자매와의 관계만족
도(M=4.04, S.D=.91)”, “남편과의 관계만족도(M=3.96, S.D=.99)”, 
“남편부모 및 형제, 자매와의 관계만족도(M=3.61, S.D=.99)와 
같은 순으로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

1년 미만 44 17.5
1년이상~3년미만 52 20.6
3년이상~5년미만 47 18.7
5년이상~10년미만 65 25.8
10년 이상 44 17.5
소계 252 100.0

출신국

베트남 131 51.8
중국 48 19.0
캄보디아 38 15.0
필리핀 19 7.5
태국 4 1.6
일본 4 1.6
기타 9 3.6
소계 253 100.0

경제활동 
여부

현재 일을 하고 있다 81 32.0

과거에 일을 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안한다 92 36.4

일을 한 적이 없다 80 31.6
소계 253 100.0 구분 연령 학력 수입 자녀

수
생활
기간

혼인
기간

경제
활동

자존
감

가족
관계1

사회
적

지지
고립
감

연령 1.000 　 　 　 　 　 　 　 　 　 　

학력 .132* 1.000 　 　 　 　 　 　 　 　 　

수입 .007 .185** 1.000 　 　 　 　 　 　 　 　

자녀수 .180* -.001 .034 1.000 　 　 　 　 　 　 　
생활
기간 .583** .090 -.053 .201* 1.000 　 　 　 　 　 　

혼인
기간 .516** .155* -.055 .243** .775** 1.000 　 　 　 　 　

경제
활동 .319** .154* .146* .131 .339** .396** 1.000 　 　 　 　

자존감 .092 .103 .129* -.096 .012 .063 -.006 1.000 　 　 　

가족
관계 .081 -.106 -.215** -.008 .014 -.013 -.053 -.269** 1.000 　 　

사회
지지 .023 .194** .159* .069 -.040 .002 .074 .440**-.468** 1.000 　

고립감 -.047 -.095 -.181** .012 .020 .030 -.107 -.341** .398**-.451** 1.000

최소값 1.06 1.00 1.08 1.00

최대값 5.00 5.00 5.00 5.00

Mean 1.89 3.96 3.38 2.19 

S. D .63 .76 .87 1.02 

왜도 -.195 .589 -.080 .311

첨도 -.769 .391 -.169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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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고립
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
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총 4개의 단
계적 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3]과 같다. 

<모델 1>은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
으로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수입, 자녀 수, 한국 생활
기간, 혼인기간, 경제활동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모델의 분석결과, 투입한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5.068, 
p<.001),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설명
력은 18.9%(R2=.189)였다. 영향관계가 유의미한 변인
은 월평균 가구수입(β=-.285, p<.01), 경제활동 여부(β
=-.445, p<.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을 통제한 상태에
서 개인 내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을 투입한 모형이다
(F=5.651, p<.001). 분석결과 <모델 2>는 사회적 고립
감을 23.0%(R2=.23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1>보다 설명력이 4.1% 증가하였다.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β=-.04, p<.01), 월평균 
가구수입(β=-.232, p<.01), 경제활동 여부(β=-464, 
p<.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모델 2>에 가족요인인 가족관계 만족도
를 투입한 모형이다(F=6.674, p<.001). 분석결과 <모델 
3>은 사회적 고립감을 28.6%(R2=.286)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모델 2>보다 설명력이 5.6% 증가하였
다.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족관계 만족도(β
=-.338, p<.01), 자아존중감(β=-.037, p<.01), 월평균 
가구수입(β=-.202, p<.01), 경제활동 여부(β=-.402, 
p<.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 
(n=253)

* p<.05, ** p<.01, *** p<.001

마지막 모델인 <모델 4>는 <모델 3>에서 사회요인인 
사회적 지지를 추가한 모형이다(F=8.127, p<.001). 분
석결과 <모델 4>는 사회적 고립감을 35.3%(R2=.35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3>보다 설명력이 
6.7% 증가하였다.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사회
적 지지(β=-.391, p<.001), 월평균 가구수입(β=-.185, 
p<.05), 경제활동 여부(β=-.334, p<.05)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직전모델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던 자아
존중감과 가족관계는 사회적 고립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인 <모델 4>를 중심으로 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가구 내 월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보다는 하지 않는 여성이, 사회적 지지가 높
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고립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결
혼 및 한국사회의 적응을 위해 이들의 사회적 고립감에 

2 「경제활동 여부」는 명목변수이기 때문에 더미변수(Dummy 
Variable) 처리함(1=“현재 경제활동 한다”, “과거에 일을 한 적
이 있으나 현재는 안한다”, 0=“일을 한 적이 없다”) 

독립변수
model1 model2 model3 model4

B(p) β B(p) β B(p) β B(p) β
(절편) 3.874 - 4.744 - 3.875 - 4.437 -

인구
사회

연령 -.017 -.108 -.014 -.089 -.019 -.124 -.016 -.103
학력 -.135 -.133 -.098 -.096 -.062 -.061 -.001 -.001

학적
특성

월평균 
수입 -.265** -.263 -.232** -.230 -.202** -.200 -.185* -.184

자녀 
수 .025 .018 -.002 -.001 .000 .000 .040 .028

한국생활
기간 .001 .048 .000 .009 .000 .019 .000 -.011

혼인기간 .106 .116 .144 .158 .145 .159 .150 .164

경제활동
여부2 -.445* -.217 -.464** -.226 -.402* -.196 -.334* -.163

심리
요인

자아
존중감 -.040** -.214 -.037** -.201 -.019 -.100

가족
요인 가족관계 .338** .245 .193 .140

사회
요인 사회지지 -.391*** -.326

R2 .189 .230 .286 .353

Adj-R2 .152 .190 .243 .310

△R2 .189 .041 .056 .067

F(p) 5.068(***) 5.651(***) 6.674(***) 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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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론적 관점
(ecological perspective)에서 자아존중감(개인요인), 
가족관계(가족요인) 그리고 사회적지지(사회요인)를 독
립변인으로 설정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고립감과
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
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
해 나타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고립
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4단계로 실
시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최종모델 <모델 4>에
서 가구의 월평균 수입(β=-.185, p<.05)과 경제활동 여
부(β=-.334, p<.05), 사회적 지지(β=-.391,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
다. 

연구 모형에 투입된 변인들은 종속변인인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적 고립감을 35.4%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사회
적 고립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낮아지
는 것으로 보고된 김순양외[28]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이 많으면 경제적으로 안정되기에 
자신감이 생기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 위축되지 않고 
방어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보다는 하지 않는 여성이 사회적 고립감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 특
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
사[19]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고용상태를 우리나라 전
체 취업자의 직종별 분포와 비교한 결과, 단순노무직
(29.0% 대 13.4%), 서비스직(18.7% 대 10.5%)에 종사
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고,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2.2% 
대 19.8%)와 사무종사자(4.6% 대 16.8%)는 월등히 낮
아 결혼이주여성들의 고용상태는 직업지위가 낮은 직
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여
성들이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한국어 대화의 어려

움, 긴 노동시간, 자녀양육과 집안일 병행 그리고 외국
인에 대한 차별 등으로 꼽았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들은 낮은 한국어 실력으로 자
연스러운 의사소통이 제한되고, 학력수준 또한 낮아 정
규직이나 전문직에서 종사하기보다는 일용직이나 계약
직으로 대부분 식당이나 공장의 단순 노동직 등 불안정
한 고용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상태는 단순
노무직에서 일하는 몽골노동자가 높은 생산성과 효율
성을 강조하는 한국의 작업환경에서 무력감과 소외감
을 느낀다고 보고한 연구[49]와 같이 외국에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들도 불안감과 소외, 우울감을 가질 가능
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19]에 의하면 결혼이
주여성들이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40.7%로 주
로 직장·일터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차별을 경험한다
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통해 갖게 
되는 부정적인 정서와 더불어 직장 안에서 결혼이주여
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과 편견은 경제활동을 하는 결
혼이주여성에게 사회적 고립감을 더 느끼게 하였을 것
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경제활동 자체가 결혼이주여
성에게 부정적인 경험으로 작동하여 오히려 경제활동
을 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덜 느
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고립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받는 사회적 지지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과 관련
한 선행연구에서 비교적 많이 다뤄진 변인이지만 사회
적 고립감과의 인과관계를 조명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서 결혼이주여성에게 사회적 지
지는 이들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에 중요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정된 삶을 방해하는 사회적 고립감을 감
소시키는데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약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시키고 개
선하는데 다양한 정책적, 실천적인 개입이 중요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가족관계 만족도는 
사회적 지지가 투입되자 최종모델에서 사회적 고립감
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단계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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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회귀 분석모델에서는 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영
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어 결혼이주여성의 사
회적 고립감을 예측하고, 해소하는데 간과되어서는 안 
될 “의미 있는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사회복지 정책적 제언
본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고립감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제적 안정과 바람직한 경제활동 그리고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한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취업지
원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결혼부부의 경우 맞벌이를 하
는 가정이 전체 혼인가구의 50%를 육박하는 현실에서 
결혼이주여성들 또한 맞벌이에 대한 욕구가 강할 것이
다. 이에 결혼이주여성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종을 
개발하고 이에 부합하는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 다문화센터, 고용센터, 시군구, 지역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알선을 하도
록 한다. 특히 고용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이 취업할 때 
필요한 기초정보 제공 및 경력단절 결혼이주여성의 경
우 재교육과 훈련 등 경제활동 참여에 필요한 비용지원
도 제공하도록 한다. 

둘째, 소득수준이 낮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보다 
집중적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즉 연령과 학력, 거
주기간 및 한국어구사능력을 고려하여 이들에 적합한 
맞춤형 심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결혼이주여성들
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많은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평일 주간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이를 이용하기가 어려워 직업역량을 키울 기회를 갖지 
못하는 실정임으로 시간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다양하
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고용확대를 위해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에 일자리알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
며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다
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1차적으로 접근하고 도움
을 받는 대표적인 기관임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고용센터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고용확대에 시너지 효과를 갖도록 한다.

넷째, 결혼이주여성들 중심의 공동협의체를 조직하여 
통일된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함으로 보다 명확한 다문
화정책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즉, 결혼이주여성 당사
자들 스스로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아젠다를 수렴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서 정책의 명확성과 효율성
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관련 종
사자들이 결혼이주여성들을 대변하거나 옹호하여 정책
에 반영하였으나 이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결혼이주여성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인식
개선 운동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을 문화적으로, 지
적으로 열등하게 보는 차별적 시선과 돈 때문에 결혼한 
여자, 곧 도망 갈 여자라고 보는 의심의 눈길은 결혼이
주여성 스스로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게 하며 더불
어 회의적이며 불안감, 우울감, 소외감 그리고 고립감 
등을 느끼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범사회적인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자가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성공적인 결혼적
응[1]과 이주여성의 결혼해체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4]에서도 제언한 것으로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선입견
과 편견을 불식시키도록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매스컴의 영향은 절대적임으로 결
혼이주여성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즉 공익광고 혹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이들은 수혜
자, 도움을 받는 사람, 도움을 줘야하는 대상, 보듬어 줘
야 하는 사람, 이해해 줘야 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등
으로 시혜적, 수동적, 소극적인 사람으로 묘사되고 표현
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결혼이주여성들을 타자화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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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정적 기능을 해왔다. 이제는 결혼이주여성들도 우
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당연히 함께 하는 동등한 
주체자로서, 더 나아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협력적이
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매스컴뿐 아니라 교
과서 및 다양한 교육 자료에 묘사하여 기존 우리들의 
의식에 뿌리내린 불쌍한 사람, 열등한 사람이라는 인식
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2. 사회복지 실천적 제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고립감에 영향을 주는 자아

존중감과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
회복지 실천적 차원의 제언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다각
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나 관련 사회복지기관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자
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정
기적으로 운영하여 결혼이주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을 상대하는 센터의 사회복지사
와 사례관리사, 한국어강사 등 센터 종사자의 문화적 
역량 및 감수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상노외[35]에 의
하면 결혼이주여성들 중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문화센터 등 관련 기
관에 상담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사 등 전문가들의 다문
화 감수성과 문화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에 따른 고
도의 상담기술도 익혀 결혼이주여성들의 적극적인 지
원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남편뿐 아니라 자녀 그리고 시댁가족들의 도
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배우자와 자녀, 시댁가족이 
함께 하는 3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결혼이주
여성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해소하고 결혼이
주여성의 어려움을 공유하여 가족구성원 서로가 지지 
자원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결혼이주여성 가족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반가족들도 함께 참여하는 통합프로그램을 실행하도
록 한다. 이로서 결혼이주여성 가족 또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유형 중 하나로 수용함으로 결혼이주여성
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재조정하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조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모임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서적 지지와 함께 사회적 지지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결혼 및 한국
사회의 적응을 위해 사회적 고립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요인들을 탐색한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결혼이
주여성의 사회적 고립감의 영향요인을 개인, 가족, 사회
적 요인의 생태체계론적 관점(ecological perspective)
에서 규명하려 시도하였지만 변수의 한계로 각 체계별 
요인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거주지가 D광역시로 제한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이미 사회적 지지체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을 수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로 지역사회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연결되
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아존중
감과 가족관계 그리고 사회적지지가 그들의 사회적 고
립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
이 있다. 비록 이상과 같은 제한점이 있지만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
의 없는 상황에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
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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